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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최근 성인들의 치아 교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치아교정은 치열이나 골격의 발육이

왕성한 성장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최근 시기를  놓친 20~30대의 성인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강남화이트스타일치과

삐뚤어진 치아를 가진 이들은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어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어색한 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부정적인 첫인상이 콤플렉스가 된다. 또한 치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방치

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이로 인해 양치질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충치나 잇몸질환

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 잡는 교정치료가 필수

적이다. 치아교정은 기능성 장치를 통해 불규칙한 치열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더불어 어긋난 턱

을 정상적인 위치로 잡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치아교정은 금속 교정장치를 치아의 바깥쪽 면에 부착하여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다.

그러나 실상 성인환자들의 경우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껴야한다는 부담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

우가 많았다. 


또한 철사와 브라켓에 낀 음식물을 제거해줘야 하는 번거로움과 음식을 씹는 능력, 발음의 어려움

또한 치아교정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투명필름교정장치가 교정을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

고 있다. 투명필름교정장치는 금속으로 된 와이어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교정 장치를

착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원리다. 


투명교정은 투명필름교정장치를 환자의 교정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꿔 착용하게 되는데, 순차

적으로 교정 장치를 착용하면 삐뚤어진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 나중에는 가지런한 치열로 돌아온다.

투명교정은 끼고 빼는 것이 자유롭고 겉으로 티가 나지 않

으며, 치아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다는 것

이 장점이다. 


또한 장치가 치아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칫솔질이 쉽고,

잇몸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 조절 또한 간편해 잇몸질

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좋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임상교정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투명교정의 경우 철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일반 교정과 마찬가지로 칫솔질에 신경써야 한다”며 “무엇보다 같은 비철사 교정장치라 하더

라도 긴 치료기간동안 일어나는 많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치과에서 정밀 진단 후 시술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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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 단아한 이미지 벗고 베이글녀 등극 


▶ [★포토] 2PM “첫 단독콘서트 하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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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고아라 민낯 종결자 등극! “동안 외모 이 정도일 줄이야” 


▶ 출근 시는 내비게이션, 업무 중엔 태블릿 “모든 걸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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